[bookmark: _top]2. 더불어 사는 생명

2-3. 식물

 우리나라에서 자생하고 있는 생물종은 2020년 현재 52,628종으로 조사되어 있다. 이 중에서 곤충이 전체 자생 생물종의 35.4%(18,638 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무척추동물(9,900종), 식물(5,517종), 조류(5,427종)의 순이다. 2000년 이전 문헌에서 기록된 종은 총 28,462종이었으며, 2005년 본격적인 조사 및 자료 구 축 작업이 진행되면서 그 수가 29,916종으로 늘어났다. 이후 본격적인 생물종 조사 작업의 추진에 힘입어 2008년 33,253종, 2012년 39,150종, 2018년 50,827종, 2019년 52,628종으로 등록 종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생 생물종 수는 자생 생물에 대한 조사 · 연구가 진행되면서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식물은 온대 지역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풍부한 종 다양성과 높은 특산율을 나타낸다. 관속 식물은 4,575종으로 양치식물 335종, 나자식물 55종, 피자식물 4,185종이다. 피자식물은 쌍자엽식물 3,017종, 단자엽식물 1,169종이다. 한반도 특산속은 금강인가목속(Pentactina), 개느삼속(Echinosophora), 미선나 무속(Abeliophyllum), 금강초롱속(Hanabusaya), 제주고사리삼속 (Mankyua), 모데미풀속(Megaleranthis) 등이다.
한반도에 생육하는 식물상은 식물종이 다양하고 특산종의 비중이 높은데, 이는 국토가 다양한 자연환경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국토가 다양한 자연환경 요건을 가지게 된 이유는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돌출된 반도에 위치하여 북위 42° 2' - 33° 4'까지 남북으로 길게 펼쳐져 있어 다양한 생물을 아우를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다. 둘째, 국토의 약 65%를 산지가 차지하고 있고, 남북으로 달리는 주된 산줄기와 가지 산줄기가 서로 이어지며, 서남부에는 넓은 평야가 발달해 있고, 서 · 남해안에 분포하는 약 4,000여 개의 크고 작은 섬과 습지 환경 등 지형적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셋째, 한반도의 기후는 제주도의 연평균 기온 16℃ 부터 북부 산악지 5℃까지 기온 범위가 넓고, -45℃에 이르는 백두 산의 겨울 최저 기온으로부터 대구의 40℃에 달하는 여름 최고 기온과 같이 지역별 기온의 차이가 크다. 또한, 제주도와 남해안 지방의 연 강수량 1,700mm부터 북부 지방의 950mm에 이르는 강수량의 지역별 차이가 크고, 제주도의 난대에서 북한 고산대의 한대까지 다양한 기후대가 나타나는 등 기후적 다양성이 크다. 넷째, 한반도는 지진이나 화산 활동이 심하지 않았고, 신생대 제4기 빙하기 동안에도 유럽, 북아메리카와 같은 대규모의 빙하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생대 제3기 식물을 포함한 많은 생물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 아울러 복잡한 기반암과 지층 발달로 토양층이 다양한 것도 생물의 다양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다섯째, 한반도는 지금보다 기후가 한랭했던 제4기 플라이스토세 빙하기에 유라시아 대륙과 일본 열도를 연결하는 생물의 이동 통로와 피난처로 이용되어 식물종이 매우 풍부해졌다.

<그래프> 남한의 자생 생물종 수의 변화



식물 현황

<지도> 남한의 주요 식물 군계 분포



현존 식생도와 주요 군락

현존 식생도는 식생의 공간 분포를 지도화한 것으로 자연환경 관리와 건전한 이용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된다. 전국 자연환경 조사에서는 산림 지역에 분포하는 모든 자연림과 식재림을 대상으로 식생 분포 현황을 조사한다. 국립생태원에서는 제2, 3차 전국 자연환경 조사의 결과와 최근 항공 영상을 기반으로, 이미 작성된 현존 식생도, 임상도, 생태 · 자연도를 참고하여 보다 정밀한 현존 식생도를 제작하였다.
2012년 현재 우리나라 숲은 국토 면적의 42%이며, 활엽수림이 숲의 37%, 침엽수림이 33%, 혼합림이 29%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 자연환경 조사(2012년)의 현존 식생도 분석 결과를 보면, 소나무 군락이 26.6%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신갈나무 군락(18.9%), 소나무 - 굴참나무 군락(6.3%), 굴참나무 군락(5.7%), 곰솔 군락(5.4%), 소나무 - 신갈나무 군락(5.2%) 순으로 나타난다.
 소나무 군락은 제주도에서 함경북도에 걸쳐 광범위하고 다양한 분포 범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 군락 중 하나이다. 과거부터 소나무림을 보존하고 관리하여 우리나라 전역에는 소나무림이 광범위하게 분포하였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 때 송진 및 목재 채취로 훼손되었으며, 1970년 이후에는 솔잎혹파리병에 의해 대규모로 벌채되었고, 천이에 의해 신갈나무 등 낙엽 활엽수의 세력이 확대됨에 따라 소나무림의 면적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신갈나무 군락은 참나무과에 속한 낙엽 활엽 교목으로 깊은 산속의 중턱 이상에 생육하며, 우리나라 중부와 남부 지방의 거의 전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또한, 백두대간 산지의 약 33.5%가 신갈나무림일 정도로 한반도 낙엽 활엽수림대의 대표적인 산림형이며 중부 지역 냉 · 온대 활엽수림대의 대표적인 수종이다. 17,000 - 15,000년 전에는 남부 지방의 저지대, 10,000 - 4,500년 전에는 고산 지대를 포함한 중부 지방, 4,500년 전 이후에는 개마고원과 백두산 일대를 제외한 북부 지방 전 지역과 남부 지방의 산간 지대, 중부 지방 전역에 신갈나무가 분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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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도

<지도> 주요 임상 분포도

어떤 산림이 어디에 분포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산림 지도인 임상도는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 산림의 변화를 분석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임상이란 숲의 구성 상태에 따라 침엽수림, 활엽수림, 혼효림 등으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 죽림은 천연림으로 구분한다.
  임상도는 1972년 전국 산림 자원 조사와 연계하여 현재까지 총 5회에 걸쳐 1: 25,000 축척으로 제작되었으며, 제3차 임상도(1986 - 1992 년)부터 수치화가 수행되었다. 제4차 수치임상도(1996 - 2005년)부터 표준 제작 체계 기반의 수치화가 이루어졌으며, 2006년부터 정사 항공 사진을 기반으로 제4차 임상도를 갱신한 제5차 임상도가 제작 되었다. 2009년부터 국토 공간 정보 통합 체계 확산 구축 사업과 연계하여 더욱 상세한 수준인 1: 5,000 임상도 제작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12년에 전국 16,270매에 달하는 임상도 제작을 완료하였다.
  침엽수림은 경상북도, 활엽수림은 강원도에 가장 많이 분포한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활엽수림 면적이 54.9%로 1995년 산림 기본 통계의 활엽수 면적(32.4%)과 비교시 활엽수림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면적 비율로 볼때 경남, 전남, 광주, 대구, 부산 지역의 경우 침엽수림이 활엽수림보다 많으나, 나머지 지역에서는 활엽수림이 침엽수림보다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산림은 인공림과 천연림으로 구분된다. 인공림은 사람의 힘으로 조성된 산림이고 천연림은 자연의 힘으로만 이루어진 산림이다. 우리나라의 1970년 이전 조림 정책은 황폐 산지를 복구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1973년부터 시작된 두 차례의 치산 녹화 사업을 통해 대규모의 인공 조림이 이루어졌다. 이 사업 동안 약 12만 4천여 ha의 화전지를 정리하여 산림으로 복구하여, 세계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다. 
중부 지방 인공림의 대부분은 잣나무와 일본잎갈나무(낙엽송), 리기다소나무 등의 침엽수림이며, 남부 지방에는 일본에서 도입된 삼나무와 편백 나무를 부분적으로 심었다. 현재 전체 산림의 약 15.5%가 인공림이다. 천연림은 천연 하종 혹은 맹아에 의해 조성되는데 소나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맹아 갱신된 활엽수림이다. 천연 활엽수림을 이루는 수종은 서로 배타적이어서 단위 면적당 나타나는 나무 종의 수는 제한적이며, 하나의 종으로 숲을 이루는 경우도 드물다. 대부분의 천연 활엽수림은 신갈나무, 상수리나무 등의 참나무류를 비롯하여 서어나무류, 산벚나무, 물푸레나무, 단풍나무류, 자작나무류, 피나무류, 느릅나무류, 층층나무, 가래나무 등이 상층 숲을 만들고, 그 아래에 어린 교목류와 까치박달, 당단풍나무, 쪽동백 등이 아교목층을 이룬다. 천연림은 활엽수림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공림은 침엽수림이 80% 이상을 차지한다.

<그림> 임상도 제작 과정
<그래프> 산림 면적 및 임목 축적

<도표, 그림> 임상도 제작 연혁

<사진> 제1차 임상도
제1차 전국 산림 실태 조사(1972년 - 1974년)에 따라 등고선이 포함되지 않은 임분 경계만을 표시한 783매의 종이 임상도(1: 25,000)가 최초로 제작되었다. 제1차 전국 산림 조사에서는 침엽수, 활엽수, 혼효림 등 3종류의 임상 구분이 이루어졌다.

<사진> 제2차 임상도
제2차 전국 산림 자원 조사 (1978년 - 1980년)를 통하여 지형도를 기반으로 752매의 종이 임상도(1: 25,000)를 제작하였다. 제1차 임상도와 같이 침엽수, 활엽수, 혼효림 등 3종류의 임상으로 구분되었다.

<사진> 제3차 임상도
제3차 전국 산림 자원 조사 (1986년 - 1992년)의 결과로 종이 임상도(1: 25,000) 742매를 제작하고, 이를 수치화하는 사업을 최초로 추진하여 수치 임상도 751매를 제작하였다. 제3차 임상도 이후부터 소나무, 소나무 인공림, 잣나무, 일본잎 갈나무, 리기다소나무, 참나무류, 포플러림, 참나무 인공림, 밤나무, 기타 침엽수 인공림 등의 주요 수종별 임상 구분이 이루어졌다.

<사진> 제4차 임상도
제4차 전국 산림 자원 조사 (1996년 - 2005년)의 결과를 통해 종이 임상도(1: 25,000) 750매를 제작하고, 표준 제작 체계에 기반을 둔 수치화 과정을 거쳐 수치 임상도 750매를 제작하였다. ‘수치 임상도 (1: 25,000) 표준 제작 체계’에서는 수치 임상도 구축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오류를 최소 화할 수 있도록 표준 제작 공정 및 품질 관리 공정을 확립하고 이를 체계화하였다.

<사진> 제5차 임상도
2006년부터는 수치 임상도 제작 과정에서 종이 임상도를 거치지 않고 전 과정을 디지털화 하였다. 항공 사진을 디지털 정사 영상으로 만들어 산림 항공 영상 DB를 구축하고, GIS 기반 산림 항공 사진 영상 판독 시스템과 영상 탑재 현장 조사 시스템을 개발하여 디지털 임상도 제작의 기반을 조성하였다.
<사진> 1:5,000 임상도
2009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대축척(1: 5,000)임상도 제작 사업을 추진하였다. 전국 산림에 대하여 16,270도엽을 제작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상세하고 정확한 산림 자원 정보 활용에 있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도> 천연림과 인공림

우리나라의 산림 면적은 2014년 말 기준 국토의 63.2%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핀란드(72.9%), 스웨덴(68.7%), 일본(68.5%)에 이어 네 번째로 산림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토 면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산림 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산림의 울창한 정도를 나타내는 1ha(100m ×100m)당 평균 임목 축적은 2014년 말 기준 142.19㎥/ha로 2000년 말 63.5㎥/ha와 비교하여 약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는 OECD 평균 121.4㎥/ha보다 는 높지만 미국 154.9㎥/ha, 독일 315.3㎥/ha 및 일본 170.1㎥/ha에 비해서는 아직 낮은 수치이다.

<지도> 산림 공간 정보 서비스
수치 임상도
어떤 산림이 어디에 분포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산림 지도로 지형도, 토양도, 지질도 등과 더불어 국가 기관에서 전국적 규모로 제작하는 주요 주제도 중 하나이다. 수치 임상도는 기존의 종이 임상도에 비해 빠르고 정확한 도면 검색이 가능하며 정보 관리와 활용성 면에서 뛰어나 각종 계획 수립과 의사 결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주요 수종 분포

<지도> 소나무 분포
<지도> 시 〮군별 소나무 비율
<지도> 참나무류 분포
<지도> 시 〮군별 참나무류 비율
<지도> 시 〮군별 잣나무 비율
<지도> 경기도 가평군 잣나무 분포
<지도> 시 〮군별 일본잎갈나무 비율
<지도> 강원도 태백시 일본잎갈나무 분포

주요 수종 분포도는 우리나라에 나타나는 주요 산림 수종의 분포를 나타낸 지도이다. 원래의 우리나라 고유 임상은 서어나무림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인간의 간섭에 의해 고유 임상이 많이 파괴되어 신갈나무,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졸참나무 등 참나무류가 대표 수종을 형성하고 있다. 그 외 아까시나무, 오리나무, 산벚나무, 때죽나무 등이 흔히 나타나고 있다.
단일 수종으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산림은 침엽수종인 소나무림이다. 과거부터 소나무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 자연환경에 적합하고 쓸모가 많아 조선 시대부터 소나무림은 정책적으로 보호 대상이 되어 무분별한 벌채가 금지되었다. 또한, 척박한 땅에서도 견디는 힘이 강하므로 현재 전국적으로 넓은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솔잎혹파리나 소나무재 선충과 같은 소나무 병충해와 산불 등으로 인해 그 분포 면적이 감소하고 있다.
소나무는 전체 산림 중 21.9%를 차지하고 있다. 전 국토에 고르게 분포하지만, 특히 강원도와 경상북도의 동해안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경상북도 안동시와 울진군의 경우 소나무 점유율은 49.9%에 달하며, 경상남도 창녕군은 52.9%로 전국 시 · 군 중 가장 높은 분포 비율을 보인다.
참나무류는 우리나라의 주요 활엽수로 졸참나무, 갈참나무, 굴참나무, 신갈나무, 떡갈나무 등을 포함한다. 전국 산림 중 참나무류가 차지하는 비율은 24.2%로 소나무보다 점유율이 높다. 참나무류가 가장 많이 분포하는 지역은 강원도 홍천군, 인제군, 춘천시 순이며, 경기도 김포시는 산림 중 52.9%를 참나무류가 차지하여, 전국 시· 군 중 가장 높은 분포 비율을 나타냈다.
잣나무는 상록 침엽 교목으로 소나무와 더불어 우리 역사를 함께해 온 가장 오래된 나무 중 하나로, 한반도를 비롯한 일본과 중국, 시베리아 등에 널리 분포되어 있다. 추위에 잘 적응하는 수종으로 산악 고산 지대에 많이 분포하는데, 경기도 가평, 양주 및 강원도 홍천이 주 산지이다. 우리나라 전국의 산림 중 잣나무가 차지하는 비율은 2.4% 이며, 전국 시 · 군 중에 잣나무가 가장 많이 분포하는 지역은 경기도 가평군으로 전체 산림 중 20.0%를 잣나무가 차지한다. 
일본잎갈나무(낙엽송)는 소나무과의 낙엽 침엽 교목으로 소나무 과이지만 가을에 잎이 떨어지기 때문에 ‘낙엽송’이라고도 한다. 또한 이렇게 ‘잎을 간다’ 하여 잎갈나무 또는 이깔나무라고 한다. 우리 나라 전국의 산림 중 일본잎갈나무가 차지하는 비율은 4.5%로, 전국 시· 군 중에 일본잎갈나무가 가장 많이 분포하는 지역은 강원도 홍천군, 평창군, 정선군 순으로 나타났다. 분포 비율이 높은 곳인 강원도 태백시는 산림 중 19.1%를 일본잎갈나무가 차지하여 전국 시· 군 중 가장 집중된 분포를 보였다.




소나무의 자연사

<지도, 표> 지질 시대 소나무속 화석 출현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소나무속(Pinus) 화석은 중생대 백악기로 거슬러 가며, 뒤이어 신생대 제3기 마이오세, 제4기 플라이스토세, 홀로세를 거쳐 오늘날까지 연속적으로 출현한다. 신생대 제4기 플라이스토세 동안 소나무속은 한반도 전역에 널리 분포하여 우점 식생이 되었으며, 나중에는 한대성 소나무속과 난대성 소나무속으로 구분될 정도로 다양해졌다. 다섯 개의 바늘잎을 가진 한대성 소나무속은 북방과 높은 산지에 분포하였고, 두 개의 바늘잎을 가진 소나무속은 저지와 해안에 흔하게 나타났다.
홀로세 이래 소나무속은 한반도 전역에 다양한 서식지와 장소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대표적인 침엽수로 발달하였다. 저지에 소나무속이 우점하는 것은 자연조건과 함께 농업, 산불, 토지 이용 행태 등 다양한 요인이 반영된 결과이다. 소나무속 가운데 한대성 수종인 눈잣 나무, 잣나무, 만주곰솔 등은 플라이스토세 빙하기에 북방의 혹독한 환경을 피해 한반도로 유입된 것으로, 오늘날 고산과 아고산에 격리되어 분포한다. 한편 소나무는 온난한 기후에 적응을 잘하는 수종으로 홀로세에 기온이 높아지면서 분포 지역이 확장되었다.
곰솔은 남부와 중남부 해안을 중심으로 나타나며, 섬잣나무는 울릉도에 격리 분포한다. 씨앗에 상대적으로 큰 날개가 있는 곰솔 등은 바람에 의해 산포되는 종류로 분포 지역이 상대적으로 넓다. 반면 씨앗에 날개가 없어 새, 설치류에 의해 산포되어 산악과 고산대에 주로 자라는 눈잣나무, 잣나무 등은 분포 지역이 좁다.
한반도 북부 고산과 중부 아고산에 격리되어 분포하는 눈잣나무와 산악 지대에 자라는 잣나무 그리고 울릉도에 격리 분포하는 섬잣나무 등은 다른 소나무 종류에 비해 온난화와 같은 기후 변화에 취약하다. 저지와 해안에 주로 분포하는 소나무와 곰솔은 산림 파괴, 과잉 개발, 해충 피해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역사 시대 소나무 식생사

<지도> 조선 시대 소나무 분포도 - 세종실록지리지(1454년)
<지도> 조선 시대 소나무 분포도 - 신증동국여지승람(1531년)
<지도> 조선 시대 소나무 분포도 - 동국여지지(1660년)
<지도> 조선 시대 소나무 분포도 - 여지도서(1760년)
<지도> 조선 시대 소나무 분포도 - 임원십육지(1842 - 1845년)
<지도> 조선 시대 소나무 분포도 - 대동지지(1864년)
<지도> 조선 시대 소나무 분포도 - 조선일람(1931년)

조선 시대 고문헌인 『세종실록지리지』(1454년), 『신증동국여지승람』(1531년), 『동국여지지』(1660년대), 『여지도서』(1760년), 『임원십육지』(1842 - 1845년), 『대동지지』(1864년)와 『조선일람』(1931년) 등에 수록된 토산, 토공 등 지역의 특산물에 대한 기록을 근거로 역사 시대 소나무의 시공간적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소나무는 지역적으로 경상도와 강원도 등 동쪽 지방에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이는 남북으로 연결되는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화강암이 기반을 이루며, 암석지가 많고 산지의 고도가 높은 조건, 적정한 기온과 상대적으로 건조한 기후, 인위적인 간섭 등 자연 적인 환경과 인위적인 조건에 영향을 받은 결과이다. 온화한 기후를 보이는 충청도와 전라도에도 소나무가 널리 분포한다.
고문헌에 근거한 소나무의 시기별 분포지는 1454년(107곳), 1531년(133곳), 1660년(139곳), 1760년(148곳), 1842 - 1845 년(162곳), 1864년(125곳), 1931년(27곳) 등이다. 조선 시대에 소나무는 1531년부터 1864년까지 널리 분포하였으나, 경기도 일대에서는 1660년과 1842 - 1845년 사이보다 1760년과 1864년경에 감소하였다. 1454부터 1931년 사이에 총 841군현에서 소나무가 보고되었다. 소나무는 1454년에 107군현에서 보고되었으며, 1842 - 1845년에 162군현으로 점차 증가하였다. 소나무 숲은 일제 강점기인 1931년을 전후로 산림 벌채, 과도한 산지 이용, 수탈을 피해 산에 몸을 숨긴 사람들의 활용 등으로 면적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대대적인 조림 정책에 따라 많은 소나무가 인공적으로 식재되었다.

<지도> 조선 시대 잣나무 분포도 - 세종실록지리지(1454년)
<지도> 조선 시대 잣나무 분포도 - 신증동국여지승람(1531년)
<지도> 조선 시대 잣나무 분포도 - 동국여지지(1660년)
<지도> 조선 시대 잣나무 분포도 - 여지도서(1760년)
<지도> 조선 시대 잣나무 분포도 - 임원십육지(1842 - 1845년)
<지도> 조선 시대 잣나무 분포도 - 대동지지(1864년)
<지도> 조선 시대 잣나무 분포도 - 조선일람(1931년)

역사 시대 잣나무 분포지는 고문헌에 소개된 잣열매, 목재, 관을 만드는 송판, 송진, 씨앗 등을 기초로 복원하였다. 1530 - 1660년 사이와 19세기에 잣나무는 동부와 북부 산악 지대에 널리 분포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며, 이것은 당시의 기후가 지금보다 한랭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1454년, 1760년 그리고 1931년에는 잣나무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 당시가 온난한 기후였을 것으로 보인다.
잣나무의 조선 시대 동안 지역별 분포는 평안도(84곳), 함경도(69곳), 강원도(94곳), 경상도(83곳), 충청도(46곳) 등 북부와 중부, 동부 지방에 흔하게 나타나지만, 전라도(18곳), 경기도(13곳), 황해도(23곳) 등 상대적으로 기후가 온난 습윤한 곳에는 비교적 적게 나타났다.



식물구계 및 식물구계학적 특정 식물

<지도> 한반도 식물구계
<지도> 식물구계학적 특정 식물 Ⅴ등급
<지도> 식물구계학적 특정 식물 Ⅳ등급
<지도> 식물구계학적 특정 식물 Ⅲ등급

식물의 분포는 지형, 기후 등 여러 환경 요인과 각 식물이 가지고 있는 분산 능력 등에 따라 결정된다. 지역별로 식물상 고유성이 유사하면 같은 식물 지리학적 범주로, 다르면 다른 식물 지리학적 범주로 구분한다. 이렇게 나누어진 식물의 분포 지역을 식물구계(Floristics) 라고 한다. 한반도의 식물구계는 학자들마다 차이를 보여, 한반도 전체를 한국 - 일본 남부 식물구계로 구분하는 경우와 백두산을 포함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만을 한국 - 일본 식물구계로 구분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한반도의 식물구계는 북한 지역의 3개(관서, 갑산, 관북) 아구를 포함, 8개(제주도, 울릉도, 남해안, 남부, 중부, 관서, 갑산, 관북)의 아구로 구분한다. 북한 지역의 3개 아구를 제외하고, 구계 분석을 통하여 선택된 식물군은 그들의 분포 범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선정된 식물구계학적 특정 종은 자연환경 평가를 위한 식물군으로 국내 주요 종의 보존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이용할 수 있으며, 아울러 이들을 등급화하여 어느 특정한 지역 공간 내 이들의 분포 현황을 통해 자연환경의 우수성 정도 및 비교우 〮열세를 파악하는데 이용하고자 선정한 관속 식물종을 의미한다. 전체 특정 종은 1,476분류군으로 V등급은 258분류군, IV등급은 440분류군, III등급은 371분류군, II등급은 207분류군, I등급은 200분류군이다.
 V등급은 법정 보호 멸종위기 야생생물 분류군 및 집단이나 개체 수가 적어 보호종에 준할만 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분류군이다. 법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분류군은 국내에 고립 또는 불연속적으로 분포하기 때문에 그 집단 및 개체 수가 적어 보호종에 준할만 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며, 단 한번의 지역적 개발 또는 개체의 남획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국내에 분포하는 개체 수 중 5% 이상이 소실되거나 그에 준할만큼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분류군이다. 총 258분류군으로 암매, 한란, 으름난초, 무주나무, 솔잎란, 파초일엽, 광릉요강꽃, 전주물꼬리풀, 매화마름, 섬개야광나무, 섬현삼, 섬말나리, 진노랑상사화 등이 있다.
 IV등급은 4개의 아구 중 1개의 아구에 분포하며, 산발적으로 생육하여 개체 수가 적거나 또는 무리지어 생육하여 개체 수가 비교적 많은 분류군이다. 어느 한 아구에만 분포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IV등급으로 평가된 식물군은 V등급 식물군에 비해 지역적으로 보다 넓게 분포하거나 다소 많은 개체군이 분포하고 있는 특징을 보여 V등급의 중요도에 미치지 못한다. 총 440분류군으로 꼬리진달래, 금강초롱꽃, 녹나무, 해녀콩, 밤일엽, 대반하, 애기장대, 매미꽃 등이 포함된다.
III등급은 4개의 아구 중 2개의 아구에 분포하며, 산발적으로 생육하여 개체 수가 적거나 또는 무리지어 생육하여 개체 수가 비교적 많은 분류군이다. 전체적으로 아구 내의 분포 지역이 1/2 이내로 비교적 작거나 또는 그 이상으로 분포하는 특징을 갖는다. 총 371분류군으로 만병초, 만주바람꽃, 앉은부채, 멀꿀, 남오미자, 까마귀쪽나무, 다정큼나무, 팔손이, 나도생강, 겨울딸기 등이 포함된다.
II등급은 어느 특이한 환경(특이 생육지)에 생육하거나 또는 비교적 전국적으로 분포하지만 일반적으로 1,000m 내외 이상의 큰 산지에 생육하는 분류군이다. 총 207분류군으로 주목, 큰앵초, 동의나물, 처녀치마, 나문재, 칠면초, 해홍나물, 퉁퉁마디, 호모초, 자라풀, 택사, 꼬마부들 등이 포함된다.
 I등급은 4개의 아구 중 3개의 아구에 분포하며, 산발적으로 생육하여 개체 수가 적거나 또는 무리지어 생육하여 개체 수가 비교적 많은 분류군이다. 이들은 5개의 등급 식물군 중 국내에서 가장 넓게 분포하여 다른 4개 등급에 속하는 식물군에 비해 자연환경 평가의 중요도가 비교적 낮게 평가된다. 총 200분류군으로 홀아비꽃대, 오갈피나무, 합다리나무, 사철나무, 예덕나무, 참식나무, 반디지치, 송악 등이 포함된다.
 한반도 관속 식물은 4,576분류군이 생육하고 있으며, 남한 5개 아구에 약 3,300분류군이 자생하고 있다. 중부 아구에는 왜솜다리, 황철나무, 등대시호, 날개하늘나리 등 1,000여 분류군이 생육하고, 남부 아구에는 노각나무, 히어리, 매미꽃 등이 1,300여 분류군이 생육한다. 제주도 아구에는 남방계 식물 녹나무, 담팔수, 소귀나무 등2,000여 분류군이 생육하며, 울릉도 아구에는 큰연영초, 큰두루미꽃, 왕호장근 등 700여 분류군이 생육한다. 북한 지역의 관북, 갑산, 관서 아구에는 가문비나무, 배암나무, 죽대아재비, 실쑥, 산석송 등 약 3,000여 분류군이 자생한다.

<사진> 섬향나무 - Ⅴ등급
식물구계학적 특정 식물 Ⅴ등급으로 남부 지역의 해안 도서 암벽 등지에 산생한다. 상록 침엽 관목으로 줄기는 포복성이다. 잎은 침상 또는 피침상 선형으로 예첨두이다. 개화기는 4월로 암수딴그루이고 수화서는 타원형 또는 난상 구형이다. 열매는 다음 해의 10월에 검은 자색으로 익는다.

<사진> 섬현삼 - Ⅴ등급
식물구계학적 특정 식물 Ⅴ등급으로 울릉도 해안가 주변에 생육하며, 울릉도 고유 식물이다. 다년생
초본으로 줄기는 곧추서며 높이가 100cm에 달하고 줄기에 날개가 있다. 원추 화서로 꽃은 6 - 7월
에 자주색으로 핀다

<사진> 좀미역고사리 - Ⅳ 등급
식물구계학적 특정 식물 Ⅳ등급으로 중부(경북 주왕산, 강원 태백산) 이북, 북방계 산지 식물로 산지의 습기 있는 수림 내 나무와 바위 겉에 산생한다. 지하경은 옆으로 기고, 잎은 선상 피침형 또는 피침형으로, 우상으로 갈라진다

<사진> 자란- Ⅳ 등급
남부 해안 지역의 햇빛이 잘 들고 약간 건조하며 척박한 곳에 적거나 큰 무리를 이루어 자란다. 다년초로 식물체 높이는 60cm 자라며, 잎은 길이 20 - 30cm 너비 2 - 5cm로 긴 타원형이며 밑부분에서 5 - 6개가 줄기를 감싸고 끝은 뾰족하다. 꽃은 5 - 6월에 홍자색으로 피고 총상 화서에 3 - 7개의 꽃이 달린다

<사진> 도깨비부채- Ⅳ 등급
경기도와 경상북도, 강원도 이북의 높은 산에 생육하며, 비교적 응달에 서식하는 다년초이다. 높이는 1m에 달하며, 꽃은 5 - 7월에 원추 꽃차례로 달리며 황백색이다.

<사진> 발풀고사리 - Ⅲ등급
식물구계학적 특정 식물 Ⅲ등급으로 남부 지역, 남해안 지역, 제주에 생육하는 산지성 남방계 식물이 다. 산지 사면의 계곡 주변부를 비롯하여 숲속, 능선부의 햇볕이 다소 드는 곳에서부터 비교적 어두 운 곳에 이르기까지 대개 산발적으로 흩어져 생육하지만 때때로 무리지어 생육한다.

<사진> 병아리꽃나무 - Ⅲ등급
중부(경기), 남부(전남 · 북, 경북 영일군 동해면 발산리 천연기념물 제371호), 제주 해안에 분포하는 남방계 식물로 숲 가장자리에 생육한다. 낙엽 관목으로 식물체 높이는 2cm 자라며, 잎은 난형으로 길이 4 - 8cm 너비 2 - 4cm로 대생한다. 꽃은 5 - 6월에 흰색으로 피고 새 가지에 1개씩 달린다.

<사진> 산오이풀 - Ⅲ등급
전북, 경북, 충북, 강원 등 지리산 이북의 고도가 높은 산지 능선이나 바위틈에 생육하며, 다년생 초 본이다. 8 - 9월 원통형의 수상 꽃차례에 홍자색꽃이 달린다

<지도> 식물구계학적 특정 식물 Ⅱ등급
<지도> 식물구계학적 특정 식물 Ⅰ등급

<사진> 갯메꽃 - Ⅱ등급
식물구계학적 특정 식물 Ⅱ등급으로 전국의 바닷가의 해안가에 모래땅, 자갈밭이나 사질 토양에 군 생한다. 다년초로 지하경은 옆으로 벋으며 자란다. 잎은 신원형으로 가장자리는 오목하며, 꽃은 5 - 6 월에 연분홍색으로 핀다.

<사진> 동자꽃 - Ⅱ등급
식물구계학적 특정 식물 Ⅱ등급으로 남부(전남, 경남) 이북, 북방계 산지 식물로 비교적 높은 산지의 사면이나 능선부, 반그늘지거나 양지바른 초지나 관목숲에 크거나 작게 군생한다. 다년초로 식물체 높이는 100cm까지 자란다. 꽃은 7 - 8월에 주황색으로 소화경 끝에 1개씩 달린다.

<사진> 고려엉겅퀴 - Ⅱ등급
제주도와 울릉도를 제외한 거의 전 지역에 생육하는 다년생 초본으로 숲속 및 숲 골짜기 등지에 분 포한다. 일반적으로 곤드레라고 많이 알려져 있으며, 꽃은 7 - 10월에 핀다.

<사진> 삿갓사초 - Ⅰ등급
식물구계학적 특정 식물 Ⅰ등급으로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산지의 축축한 곳 또는 숲 가장자리 습지,
개울 주변 및 강가의 고인 물 등에 큰 무리를 이루어 자라고 있다.

<사진> 참식나무 - Ⅰ등급
식물구계학적 특정 식물 Ⅰ등급으로 울릉도, 남부(충남 외연도) 이남, 특히 섬 지역에 자라는 남방계
산지 식물이다. 육지로는 전남 불갑산 지역이 자생 북방 한계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사진> 투구꽃 - Ⅰ등급
전국에 분포하며, 숲속 그늘진 장소에 흔하게 자라는 다년초이다. 주로 400m 이상의 낙엽 활엽수림
내에 토양이 비옥한 곳에 자란다. 꽃은 총상 꽃차례로 8 - 10월에 자주색으로 핀다.




멸종위기 야생식물

<지도> 멸종위기 야생식물 분포

생물종의 보호는 생태계의 균형을 회복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인간에게 보다 풍부하고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게 된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지구상에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생물종은 1,300만 종으로 매일 70종씩 사라져 2050년까지 생물종의 25%가 멸종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멸종의 속도는 자연적인 멸종에 비해 1,000배나 빠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 생물종은 모두 10만여 종으로 추정되며, 현재까지 식물 5,349종을 포함하여 전체 45,295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국제자연보전연맹 적색 목록(IUCN Red List)* 기준에 따라 우리나라 생물종의 멸종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4,058종의 한국 적색 목록(Korean Red List)이 선정되었다. 이미 12종의 생물종이 우리나라에서 절멸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533종을 멸종 위기 우려종으로 평가하고 있다. 533종의 멸종 우려종 가운데 식물은 214종으로 전체의 40%에 달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으로 인하여 개체 수가 크게 줄어들어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생물을 말한다. 환경부는 1989년 92종의 ‘특정 야생 동식물’을 처음 지정한 이후, 현재 267종을 보호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식물종은 전체 88종으로 I급 11종과 II급 77종이다.
한반도는 북위 42° - 33°에 걸쳐 위치하며, 유라시아 대륙과 연결되어 있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대륙과 해양의 영향을 받는다. 또한 남북으로 긴 반도로 계절적 변화가 명확하고, 산지가 많아 다채로운 식물상을 가진다. 이와 같은 기후와 지형 특성으로 인해 북방계 식물과 남방계 식물이 전 국토에 걸쳐 공존하는 특성을 보인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식물 중 24종이 북방계 식물이고 30종은 남방계 식물이다. 기후 변화에 따라 분포 범위와 분포 한계선의 변화가 예상되며, 특히 북방계 식물의 개체 수와 분포 면적이 감소하고 있다.
우리나라 고유 식물의 멸종은 그 종의 지구상의 멸종으로 바로 이어지므로 보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459종의 고유 식물 중 16종이 멸종위기 야생식물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난과 식물은 불법 채취에 의한 개체 수 감소가 심각한 수준에 있어 불법 채취 근절을 위해 19종을 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사진> 광릉요강꽃 - 멸종위기 Ⅰ급
경기도, 강원도, 전라도, 충청북도에 일대에 소수 집단이 남아 있다. 결실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관상용으로 불법 채취되어 개체 수 변동이 크다.

<사진> 암매 - 멸종위기 Ⅰ급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무로 우리나라에서는 한라산 정상부에만 분포한다. 빙하기 잔존 개체로 세계 분 포의 남방 한계선에 해당되며, 바람과 사태에 의해 개체가 유실되기도 한다.

<사진> 제주고사리삼 - 멸종위기 Ⅰ급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제주도 곶자왈 지형에 자생한다. 원시 고사리 형태를 보존하고 있으며, 대규모 개 발 사업과 불법 채취로 인해 개체 수가 감소하고 있다.

<사진> 노랑만병초 - 멸종위기 Ⅱ급
설악산 정상부에 소수 개체가 분포한다. 북방계 식물로 백두산 1,800 - 2,400m에 흔하게 분포한다. 기 후 변화 취약종으로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사진> 단양쑥부쟁이 - 멸종위기 Ⅱ급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경기도 여주에서 충북 충주까지 남한강변을 따라 모래땅이나 자갈밭에 자생한다.
하천 범람에 의해 서식지가 소멸되는 등 개체군 변동이 크다.

<사진> 독미나리 - 멸종위기 Ⅱ급
북방계 수생 식물로 강원도와 전라북도 일부에 제한적으로 자생한다. 산지 습지나 오래된 저수지에 무 리지어 자라나 습지 개발이나 천이에 의해 개체 수가 감소하고 있다.




희귀 식물

<지도, 표> 주요 희귀 식물 분포

<사진> 미선나무
<사진> 개느삼
<사진> 금강초롱
<사진> 금강인가목
<사진> 제주고사리삼
<사진> 도데미풀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는 생물들의 생육 환경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많은 생물종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21세기 세계 식물 자원의 약 30%가 멸종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자생 식물 중 그 분포가 매우 제한되어 있는 희귀 식물의 보전을 위하여 다양한 연구와 기초 자료를 구축하고 있다. 우선 2008년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제시한 멸종 위기 식물에 대한 평가 기준 및 범주에 따라 자생 식물을 평가하여 희귀 식물 571종류를 정리했다. 선정된 희귀 식물들을 등급별로 목록화함으로써 보전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희귀 식물은 보전 등급에 따라 야생 멸종종(EW; Extinct in the Wild) 4종, 멸종위기종(CR; Critical Endangered Species) 144종, 위기종(EN; Endangered Species) 122종, 취약종(VU; Vulnerable Species) 119종으로 나누어졌다. 그리고 약관심종(LC; Least Concern)이 70종, 자료 부족종(DD, DataDeficient)이 112종 지정되었다. 분류군별로는 양치식물이 53종, 나자식물이 7종, 쌍자엽식물이 242종, 단자엽식물이 87종으로 분석되었다. 
희귀 식물 중 급속한 개체 감소와 멸종 위기 식물들에 대해서는 국립수목원 등 관련 기관에서 현지 내 보전과 증식을 수행하고 자생지 복원을 통해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 
특산 식물이란 어느 한정된 지역에서만 생육하는 고유 식물을 말한다. 특산 식물은 과거에는 광범위하게 분포하던 종이 여러 환경 요인에 의해 분포 지역이 좁아지게 된 잔존 고유종이거나 새롭게 국지적 종분화에 의해 형성된 신고유종이기 때문에 개체군의 크기는 흔히 축소되거나 소집단 상태를 유지한다.
 우리나라 자생 식물 4,171종(국가 표준 식물 목록, 2015) 중 특산식물은 328종으로 전체의 7.8%가 해당한다.
 우리나라 특산 식물 중 분류학적으로 다른 식물들에 비해 많은 형태적 차이를 가지는 특산 식물속은 6종이 있다. 충청북도 진천에서 확인된 미선나무(Abiliophyllum distichum Nakai), 함경남도 북청에서 확인된 개느삼(Echinosophora koreensis Nakai), 금강산에서 확인된 금강초롱꽃(Hanabusaya asiatica Nakai)과 금강인가목(Pentactina rupicola Nakai), 지리산에서 확인된 모데미풀 (Megaleranthis saniculifolia Ohwi), 제주도에서 확인된 제주고사 리삼(Mankua chejuense B.Y.Sun, M.H. Kim & C.H. Kim)이다. 이들 식물은 모두 1속 1종 식물이며 우리나라에서만 자라는 식물들로 식물 자원으로서 가치가 높다.



생태계교란 식물

<지도> 주요 생태계교란 식물 분포 - 단풍잎돼지풀
<지도> 주요 생태계교란 식물 분포 - 가시박
<지도> 주요 생태계교란 식물 분포 – 서양등골나물
<지도> 주요 생태계교란 식물 분포 – 가시상추
<지도> 주요 생태계교란 식물 분포 – 영국갯끈풀

<사진> 단풍잎돼지풀
북아메리카 원산의 국화과 한해살이 식물이다. 주로 하천변에서 최대 3m까지 자란다. 잎은 마주나며 단풍잎처럼 3 - 5개로 깊게 갈라진다. 꽃은 7 - 9월에 암수한그루이며, 열매는 6 - 12mm의 수과이고 돌기가 있다.

<사진> 가시박
북아메리카 원산의 박과 한해살이 덩굴 식물이다. 하천변에서 덩굴을 이루어 자라며 줄기에는 부드러운 털이 밀생하고 끝이 서너 갈래로 갈라진 덩굴손이 있다. 꽃은 7 - 10월에 잎겨드랑이에서 피며 충매화다. 열매는 긴 계란 모양으로 여러 개가 모여 송이를 이루고 긴 가시로 덮여 있다.

<사진> 서양등골나물
북아메리카 원산의 국화과 다년생 초본이다. 줄기는 30 - 130cm까지 자라며, 서울과 경기도 일대의 개방된 숲에서 군락을 이룬다. 잎은 마주나며 난형으로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다. 꽃은 7 - 9월에 흰색의 꽃이 핀다. 열매는 11월에 익으며 수과로 검은색이다.

<사진> 가시상추
유럽 원산의 국화과 한해살이 또는 두해살이 초본이다. 높이는 60 - 130cm까지 자란다. 길가, 빈터 등 건조한 토양에서도 잘 자란다. 잎은 상추 잎과 비슷하지만 길쭉하고 날카롭다. 잎 뒷면 주맥에는 가시가 있다. 꽃은 7 - 9월에 피며, 열매는 긴 타원형으로 백색의 관모가 있다.

<사진> 영국갯끈풀
영국 남부 해안의 다년생 염생 식물이다. 벼과로 40 - 130cm까지 자리며, 봄과 여름에 황록색으로 다 발을 이루어 자란다. 잎은 두텁고 긴 칼날 모양으로 길이는 20 - 60cm 다. 갯벌에서 뿌리가 그물망으 로 서로 엉켜 주변 식물 및 저서생물의 서식지를 파괴한다.

외래 식물은 ‘인간의 활동에 의해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국외에서 국내로 유입되어 자연 생태계에서 여러 세대를 거듭하며 토착화된 식물’을 말한다.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화훼 식물처럼 국외에서 들여온 대부분의 식물은 국내 기후 환경에 정착하지 못하지만, 일부 식물은 국내에서 생활사를 거듭하여 번식하기도 한다. 외래 식물 선별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400여 종을 외래 식물로 구별하고 있다. 
대부분의 외래 식물은 국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지만, 일부 외래 식물은 생물 다양성 감소 및 사회 경제적인 피해를 입히기도 한다. 특히, 생태계교란 식물은 특정 지역에서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식물로, 생태계 위해성 평가 과정을 거처 환경부 장관이 지정 · 고시한다. 생태계교란 식물은 외래 식물로 한정하고 있지 않지만, 2020년 현재 16분류군의 생태계교란 식물 중 환삼덩굴을 제외하면 모두 외래 식물이다.
생태계교란 식물로 지정된 외래 식물은 토착종에 비해 번식 능력이 뛰어나고, 환경 내성 범위가 넓어 단기간에 광범위로 퍼져 나간다. 가시박, 단풍잎돼지풀, 양미역취, 서양금혼초, 털물참새피, 영국갯끈풀 등은 토종 식물 군락을 밀어내고 단일 군락을 형성하여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생태계교란 식물의 번식에 의한 식물 개체군의 급속한 변화는 생태계 먹이 사슬 혼란을 야기하기도 한다. 또한 돼지풀, 환삼덩굴, 단풍잎돼지풀의 꽃가루는 알레르기를 유발하여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목초지와 농경지에 침입하여 농 · 축산업에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기후 변화와 인간에 의한 생태계 서식지 파괴는 외래 식물 확산 및 정착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미래의 기온 증가, 강수량 변화, 잦은 홍수는 멸종 위기 생물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지만, 생태계교란 식물에게는 빠르게 확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대부분의 생태계교란 식물은 안정된 생태계보다는 교란된 환경에 빠르게 정착한다. 생태계 교란 식물에 의한 생태계 및 사회 · 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종 특성을 반영한 관리 방안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천연기념물

<지도> 천연기념물 중 대표적 수종 분포지
<지도> 수림지 분포도
<지도> 노고수 분포도

천연기념물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동물(서식지, 번식지, 도래지 포함), 식물(자생지 포함), 지형, 지질, 광물, 동굴 등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 현상으로서 역사적 〮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커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여 법률로써 지정한 것이다. 천연기념물 식물은 노거수(172), 희귀 식물 (19), 분포 한계지(13), 자생지(13), 수림지(24), 마을 숲(23) 등 264 건이다(2020년 4월 기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식물은 한국 특유의 식물, 건조지, 습지 등 특수한 환경에서 자라는 학술상 가치가 있는 식물, 일정한 자생의 한계선에 자라는 식물, 명목, 노거수, 상록수림의 자생지, 군락지, 기형적인 나무, 사당이나 성황당 등의 신목, 어림, 원시림, 고산 식물, 인공 적으로 조림한 오래된 산림 등이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나무들은 주로 은행나무, 느티나무, 소나무, 향나무 등이고, 반송, 이팝나무, 백송, 회화나무, 곰솔, 굴참나무, 매실나무, 비자나무, 왕버들, 음나무, 탱자나무, 푸조나무, 후박나무 등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노거수 가운데 천연기념물로 가장 많은 개체가 지정된 것은 은행나무, 느티나무, 소나무, 향나무 등이다. 반송과 백송, 곰솔을 소나무에 포함시키면 소나무가 가장 많이 지정되어 있다. 남방계 상록 침엽수인 비자나무는 노거수, 수림지, 분포 한계지가 천연기념물이고, 우리나라 특산종인 미선나무의 자생지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주목은 주목과의 상록 교목으로 우리나라, 일본, 만주, 러시아 등지에 분포하고 있다. 심재의 색이 홍갈색을 띠어 ‘붉은 나무’라는 뜻의 주목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자생하고 있다. 개화는 4월에 하며 9 - 10월에 붉은 열매가 열린다. 목재는 바둑판, 목공예품 등 세공품을 만드는데 많이 사용되며 열매는 식용 및 약용으로 쓰인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주목은 천연기념물 제244호 소백산 주목 군락과 제433호 정선 두위봉 주목으로 군락과 노거수가 지정되어 있다.

<사진> 제주의 한란 - 천연기념물 제191호ㅣ희귀종
<사진> 순천 송광사 천자암 쌍향수 곱향나무 - 천연기념물 제88호ㅣ노거수
<사진> 보은 속리 정이품송 - 천연기념물 제103호ㅣ노거수
<사진> 부산 양정동 배롱나무 - 천연기념물 제168호ㅣ노거수
<사진> 함안 대송리 늪지 식물 - 천연기념물 제346호ㅣ자생지
<사진> 내장산 굴거리나무 군락 - 천연기념물 제91호ㅣ분포 한계지
<사진> 제주 토끼섬 문주란 자생지 - 천연기념물 제19호ㅣ분포 한계지
<사진> 서울 재동 백송 - 천연기념물 제8호ㅣ노거수
<사진> 남해 화방사 산닥나무 자생지 - 천연기념물 제152호
<사진> 괴산 송덕리 미선나무 자생지 - 천연기념물 제147호
<사진> 제주 삼도 파초일엽 자생지 - 천연기념물 제18호ㅣ분포 한계지
<사진> 울릉 나리동 울릉국화와 섬백리향 군락 - 천연기념물 제52호ㅣ희귀종

소백산 주목 군락은 비로봉의 정상부 서쪽에 100여 그루의 오래된 주목이 모여 자라고 있으며, 줄기가 꼬이고 곁가지는 아래위로 굴곡을 만들어 신기한 모습을 하고 있다. 수고는 7m 정도이며 가슴 높이 둘레는 일정하지 않지만 2m 정도에서 아래로 가지가 사방으로 뻗어 있다. 이는 강한 바람과 눈이 원인으로 보인다. 주변에는 벚나무, 개암나무, 신갈나무 등이 생육하고 있으며 능선 근처에는 우리나라 특 산종인 모데미풀 군락이 있다. 소백산 주목 군락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목 군락지로서 생물학적 보존 가치가 높아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호하고 있다.
 정선 두위봉 주목 3그루는 도사곡 휴양지에서 두위봉으로 가는 등산로를 따라 5km 정도 오르면 능선부에서 볼 수 있다. 세 그루가 나란히 위아래로 자라고 있는데, 가운데 있는 주목의 수령이 약 1,400 여 년으로 추정되며 위쪽과 아래쪽의 주목은 1,200여 년으로 추정된다. 두위봉 주목은 산림청 임업연구원의 나이테 측정기 측정에 의한 수령 감정 결과 수령이 1,200 - 1,400여 년으로 추정되어 주목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다. 수형이 아름답고 매우 보기 드문 희귀한 경우로 학술적 가치가 크다.
 한란은 꽃이 12월 - 1월의 추운 겨울에 핀다고 하여 한란(寒蘭)이 라 불린다. 잎은 3 - 4개가 나는데 길이 20 - 70cm로 끝이 뾰족하고 가장자리는 부드러우며 밋밋하게 자라 춘란과 구별된다. 겨울에 피는 꽃은 황록색이나 자줏빛을 띠는데 매우 향기롭다. 제주도의 한란은 한라산의 남쪽 고도 700m 근처인 시오름과 선돌 사이의 상록수림과 돈내코 계곡 입구에서 자라는데 이 일대는 한란이 자생할 수 있는 북쪽 한계선에 해당한다. 한란은 워낙 희귀하여 산에 온전하게 남아 있는 것이 적으며 지금은 철책을 만들어 보호하고 있다. 한란은 우리 나라에서 매우 희귀한 식물로 유일하게 종 자체를 천연기념물(제191 호)로 지정 〮보호하고 있다. 특히 제주 서귀포시 상효동 등 영천천(돈 내코) 계곡 일부에서 집중적으로 군락을 이루고 있어 특별 보호를 위해 천연기념물 제432호 제주 상효동 한란 자생지로 지정하여 보호하 고 있다.
 굴거리나무는 굴거리나무과에 속하는 상록 소교목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 일본 등에 분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안가로는 충청남도의 안면도와 경상북도의 울릉도까지, 내륙으로는 전라북도의 내장산까지 분포하며 일반적으로는 전라도의 남쪽 해안 지대 및 제주도 등 따뜻한 지방에서 자란다.
 굴거리나무의 명칭에 대한 유래는 확실하지 않으나 무당이 굿거리를 할 때 자주 이용되어 굴거리나무가 되었거나, 묵은 잎이 고개를 숙인 것처럼 보여 숙이고 산다는 의미의 굴거(屈居)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있다. 한자어로는 교양목(交讓木)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새잎이 난 뒤에 지난해의 잎이 떨어져 나간다는, 즉 자리를 물려주고 떠난다는 뜻을 가진다.
굴거리나무 잎의 모양이 약재로 쓰이는 만병초와 닮아 그 지역 일대에서는 만병초로 잘못 알려져 크게 훼손되기도 하였다. 실제 굴거리나무의 효능으로 한방이나 민간요법에서는 잎과 껍질을 이용하여 급성 늑막염과 복막염 또는 이뇨에 사용하였으며, 구충제로도 사용하였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묵은 잎과 새잎의 교체에 따라 송구영신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1월을 상징하는 나무이며, 정월 초하룻날에 새해를 맞이하면서 굴거리나무 잎으로 바닥을 장식하기도 한다. 
안면도의 굴거리나무 군락은 1962년 문화재 보호법 지정 후 천연 기념물 재지정 당시 가치 상실로 인해 재지정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장산 굴거리나무 군락은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물게 큰 굴거리나 무가 자생하고 있어 굴거리나무가 자랄 수 있는 북쪽 한계 지역이라는 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천연기념물 제91호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한반도 내의 상록 활엽수림의 면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연구에 비추어 보면 굴거리나무 군락 역시 기후 변화로 인해 그 분포 면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기후 변화에 따른 식물 계절 변화

<지도> 개나리 – 현재
<지도> 개나리 – RCP 4.5
<지도> 개나리 – RCP 8.5

<지도> 진달래 – 현재
<지도> 진달래 – RCP 4.5
<지도> 진달래 – RCP 8.5

<지도> 전나무 – 현재
<지도> 전나무 – RCP 4.5
<지도> 전나무 – RCP 8.5

<지도> 구상나무 – 현재
<지도> 구상나무 – RCP 4.5
<지도> 구상나무 – RCP 8.5

<지도> 주목 – 현재
<지도> 주목 – RCP 4.5
<지도> 주목 – RCP 8.5

<지도> 함박꽃나무 – 현재
<지도> 함박꽃나무 – RCP 4.5
<지도> 함박꽃나무 – RCP 8.5

* RCP((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RCP는 온실가스 농도값 설정 후 기후 변화 시나리오를 산출하여 그 결과의 대책으로 사회 〮경제 분야별 온실 저감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후 변화 시나리오이다. 대표적 온실가스인 이산화 탄소의 농도에 따라 4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RCP 2.6(420ppm)은 인간 활동에 의한 악영향을 지구 스스로가 회복하는 경우로 실현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RCP 4.5(540ppm)는 온실가스 저감 정책이 상당히 실행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RCP 6.0(670ppm)은 온실가스 저감 정책이 어느 정도 실현된 경우 그리고 RCP 8.5(940ppm)는 저감 없이 현재 추세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정부간기후변화협의체(IPCC) 제4차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세기 동안 지구 평균 온도는 0.76℃가 상승했고, 2100년대 평균 온도는 2000년대보다 1.1 - 6.4℃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기온이 상승하면 북반구의 식생대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저지대에서 고지대로 이동하게 된다. 평균 기온이 1℃ 상승하면 중위도 지역의 식물은 북쪽으로 약 150km, 고도는 위쪽으로 150m 정도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식물은 현재 예상되는 기후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기 어려워 분포 범위가 줄어들거나 소멸될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기상 변화와 식물 계절성 변화, 개화 결실의 생리적인 변화를 장기적 모니터링을 통하여 감지해야 한다. 국립수목원에서는 2009년부터 기후 변화에 취약한 산림 식물종 적응 사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에서는 기후 변화 취약 식물 100종을 선정하고 북방계성 식물과 남방계성 식물을 구분하여 각 식물별 식물 계절성 변화와 지역별 미세 기상 변화 정보를 구축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다. 기후 변화에 따라 식물종은 생리적 영향을 받고, 식물종 사이의 경쟁으로 서식지 변화, 식물종의 분포 지역 이동이 나타난다. 그 결과 지구 온난화에 따른 멸종 위기 식물이 출현할 것으로 보인다.
식물 계절의 경우 주목과 구상나무의 겨울눈이 틔는 시기와 개엽 시기는 빨라지고, 한라산, 지리산, 설악산의 정상부에 분포하는 구상나무, 가문비나무, 시로미, 주목, 분비나무, 눈측백 등의 고산 식물이 쇠퇴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구 온난화에 따라 고산, 아고산, 섬, 풍혈 등의 고립된 환경에서 서식하는 북방계 식물의 보전이 중요한 현안이 되었다.

